오모리카쓰야마 유적

아오모리현 히로사키시에 자리한 오모리카쓰야마 유적에는 1,000개 이상의 돌이 77곳에 늘어서 환상 열석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기원전 1,000년경에 만들어진 이 환상 열석은 이와키산에서 이어진 구릉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유적에서는 쓰가루 국정공원의 일부이기도 한 이와키산과 그 주변 지역의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가는 방법
이 유적으로는 숲 속의 산책로(계단 있음)나 완만하게 조성된 배리어프리 길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숲 속에 마련된 산책로를 이용하면 밤나무 등 다양한 과일 나무들 사이를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나무들은 이 지역에 정착한 선사 시대 사람들에게 식량을 제공했을 것입니다. 두 길 모두 이와키산을 바라볼 수 있는 탁 트인 공간으로 연결됩니다.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성토(흙무지) 위에 있는 이 널찍한 부지의 중심에는 환상 열석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환상 열석 중심부에서는 이와키산을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와키산과 환상 열석의 위치
이와키산은 후지산과 비슷한 형태의 성층 화산으로 좌우 대칭의 완만한 경사면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산의 모양이 후지산을 닮았다고 해서 지역명인 ‘쓰가루’를 붙여 ‘쓰가루 후지’라고도 불립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신앙의 대상으로 여겨지는 이 이와키산 정상에는 신사가 세워져 있습니다. 동지에 환상 열석에서 건너편의 이와키산을 바라보면 정확히 산 정상으로 해가 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이 지역에 살았던 선사 시대 사람들에게 이와키산이 특히 중요한 존재였음을 의미합니다.

신앙의 장, 환상 열석
이 유적의 곳곳에서 갈돌, 석판(판 모양의 석제품), 토우 등이 발굴되었습니다. 제사가 행해졌던 다른 유적과 같은 모양의 유물이 출토된 것으로 보아 이 환상 열석도 제사를 지내는 신앙적인 장소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수혈식 건물 터
이 탁 트인 부지 끝에서 원형 수혈식 건물(지름 13m)이 존재했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수혈식 건물 터의 크기와 이 유적에서 발견된 수혈식 건물 터가 단 하나뿐이라는 사실을 비추어 보면, 이 건물은 제사를 지내는 장소로서 마을의 중심적인 존재였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매장물과 관련 유적
오모리카쓰야마 유적 주변에서 발견된 출토품은 이 유적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스소노 지구 체육문화교류센터[링크]의 로비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출토품의 일부는 이 지역의 다른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과 함께 히로사키시립박물관[링크]에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일본 북부에서 제사가 행해졌던 다른 유적으로는 고마키노 유적[링크](아오모리현), 이세도타이 유적[링크](아키타현), 오유 환상 열석[링크](아키타현) 등이 있습니다.
